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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자료

보도시점 2025. 10. 22.(수) 17:00 배포 2025. 10. 22.(수) 09:00

농식품부 장관, 영농형태양광 실증 
시험단지 현장 방문

 - ‘영농형태양광 실증 시험단지’ 방문하여, 작물재배 현장 점검 및 농업인,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영농형태양광 

하부에 심긴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지역농업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실증단지는 영농형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에 

대한 실증을 연구하는 단지로 국내 기업들이 농업용 모듈 개발 등을 위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해당 단지는 트랙터 등 농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주높이 3m, 기둥간 간격 4.2m로 설계되었으며,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

클러를 설치하여 농업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실증단지 개요 : 기후에너지부(前산업부) 100kW급 농가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발전 
표준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17~’20). ▲총 97kW 규모(600평) 태양광 설비. ▲일반형 
모듈, ▲양면형 모듈, ▲투과형 모듈 설치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농업인들이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과정 중에 농업인,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고,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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